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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W컨셉, 패션 소상공인 판로 지원 성과…
‘TOPS 프로그램’ 참여 200개 브랜드 매출 25%↑

	□ 중기부·한유원 ‘TOPS 프로그램’ 1단계 지원에 참여사 매출 전년比 신장 성과
□ 기획전, 컨설팅, 마케팅 등 연계 효과, 10월까지 40개사 대상 2단계 지원 지속



패션 플랫폼 W컨셉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추진한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(TOPS)에 참여한 파트너사가 매출 성장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.

지난 4월부터 7월까지 ‘TOPS 프로그램’ 1단계에 참여한 패션 분야 파트너사 200곳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5% 증가했다. 맞춤형 컨설팅, 패션 연합 기획전, 쿠폰 및 마케팅 비용 등 입체적인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브랜드의 매출 신장과 고객 유입으로 이어진 성과다.

특히 상위 10개 브랜드 평균 매출은 60% 늘었는데, 대표적으로 무니드, 모노로우가 브랜드 시그니처 상품을 앞세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1%, 345% 신장했다. 기획전과 쿠폰 및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브랜드 핵심 상품을 소개하면서 신규 고객 유입과 재구매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.

W컨셉은 TOPS 프로그램 1단계 참여사 중 40곳을 선정해 2단계 프로그램을 이어간다. 오는 10월까지 패션 연합 기획전, 뉴미디어 홍보, 마케팅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.

W컨셉 관계자는 “유망 브랜드 발굴·육성 취지에 공감해 지원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패션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– 고맙습니다. W컨셉 홍보팀입니다. (총 1매) 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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